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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권부 선임 부차관보 파멜라 칼란 성명서 
 
“미국은 현재 편협성과 증오를 부추기는데 기름을 붓는 행위 같은 전례에 없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증오 범죄는 용납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계속해서 이러한 끔찍한 범죄로부터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자원을 동원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우리의 강력한 민권부를 통해 민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수사 및 처벌, 그리고 불법적인 차별의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구현에 

단호합니다. 또한, 민권부는 지난 몇달간 증오 범죄 및 다른 민권 범죄를 인지, 수사 그리고 

기소할 수백명의 연방 검사 및 법 집행관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민권부는 또한 잠재적 

증오 범죄 평가를 위해 지역 법 집행기관과 함께 일하는 연방 수사국 및 연방 검찰청의 

동료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수사국은 범죄 수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민권부 범죄과는 전국적으로 연방 수사국 및 연방 검찰청과의 협력하에 증오 범죄, 

공무상 직권남용, 그리고 다른 형사상 민권침해를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권부 다른 부서들은 거주, 고용, 투표, 교육, 그리고 연방기금으로 운용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삶의 많은 측면에서의 불법적인 차별을 쫓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출신국, 성별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 포함), 신체 장애, 또는 국적에 대한 

증오를 동기로 어떤 범죄가 발생한다면, 이는 공동체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들이 누구라는 이유로, 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이유로, 또는 그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희생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선 안됩니다. 다양성은 우리가 한 국민으로 존재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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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다른 사람의 민권을 침해한 누구라도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증오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법무부의 노력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는 

www.justice.gov/hatecrimes 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민권 침해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면 https://civilrights.justice.gov/에 방문하여 

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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